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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3월 2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훈정책과 담당자

∙보훈지원팀장 임하수 ☎440-2986
∙담당자 육민호 ☎440-2988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천안함 희생자 유족 위문하고 존경과 감사 전해

-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고(故) 최한권 원사 유가족 찾아 -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천안함 

피격사건 유가족을 방문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3월 22일 인천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가족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인 고(故) 최한권 원사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감사 인사와  

함께 서한을 전했다.  

이 날 유 시장은 “서해수호 영웅들은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꺼

이 목숨을 바쳤다”면서,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

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유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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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자”고 강조했다. 

유가족 서한문에는 ‘인천시민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평안한 일상은 

조국의 안녕을 위한 영웅들의 위대한 희생 덕분’이며, ‘슬픔과 그리

움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위로와 

감사의 말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머리 숙여 감사함

과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1차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천안함이 북한 잠

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고(故) 최한권 원사 등 47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됐다. 전사자 중 6명 유가족들이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이날 방문한 고(故) 최한권 원사 외에도 5명의 천안함 사건 희생

자 유족들을 모두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

음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월미공원 해군2함대 기념탑 일원에서 제8회 서해수

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